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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선동열

끤이런축구열기, K리그로…주말빅매치가펼쳐진다

한국축구의 근간인 K리그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돌이켜보면 16년만
이다. 놓칠 수도, 놓쳐서도 안 되는 절

호의 기회가 K리그 앞에 놓여졌다.
한국축구는 지금 오랜만의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우승과 곧바로
이어진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축구국가대표팀 감
독의 성공적인 A매치 데뷔 덕분에 그간 그라운드를 외

면했던 팬들이 가득 모여들고 있다. 축구계 안팎에선
2002한일월드컵 이후 16년만의 부흥을 꿈꾸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나가는 모습이다.

이처럼 한껏 달궈진 열기를 이어받는 쪽은 이제 K리
그다. 사실 K리그는 1983년 출범 이후 한국축구의 뿌
리로서 수많은 태극전사들을 배출했지만, 언제부터인
가 국가대표 A매치와 월드컵, 올림픽 등에 매번 주도
권을 내주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16년 전 찾아왔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K리그
는 절치부심하며 막판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굵직한 A매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스타플레이어들을
앞세워 중흥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조현우
(27·대구FC)와 문선민(26·인천 유나이티드), 김민재

(22·전북 현대) 등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성장한 이들
이 선봉에 선다.

흥미로운 매치업도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28라운드
첫 날인 15일에는 3위 울산 현대와 5위 포항 스틸러스
가 159번째 ‘동해안 더비’를 펼친다. 같은 날 선두 전북
은 제주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승점 쌓기에 나
선다. AG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전북 김민재와 장윤호
(22), 송범근(21)은 경기 직후 팬들과의 포토타임을 통
해 추억을 공유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6일에는 2위 경
남FC가 11위 전남 드래곤즈 원정에서 막판 선두 추격
을 벌이고, 8위 FC서울은 9위 대구와 홈경기에서 상위
스플릿 진입을 위한 고삐를 당긴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16년 만에 찾아온 꺋축구 르네상스꺍 기회
조현우·문선민·김민재 등 스타 총 출동
울산-포항 꺋동해안더비꺍 등빅게임많아

그동안 팬들의 외면을 받았던 K리그가 오랜만에 호재를 맞이했다.
태극전사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국내 무대로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
해야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칠레와 평가전이 열린 11일 수원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 수원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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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첫 전임국가대표 사령탑
선동열(55) 감독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비판적 여
론은 더 거세지고 있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
시안게임(AG)에서 과연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공정했는가?’라는 의혹에 더 많은 야구팬들이 공
감하고 있다.

정운찬 KBO 총재가 12일 “대표팀 선발에 있어
선동열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
지만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고
체계적인 보완을 하겠다”며 고개 숙여 공식 사과
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KBO는 2015 WBSC 프리미어12 우승 이후부
터 효율적인 국가대표팀 운영을 위해 전임감독제
를 고심했다. 선 감독은 프리미어12에서 투수 코
치로 보여준 역량, ‘국보급 투수’로 불렸던 현역시
절 명성, 국제적인 감각 등의 배경으로 그해 7월
첫 전임감독으로 임명됐다. 계약기간은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다.

그러나 이번 AG을 기점으로 여론이 등을 돌렸
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오지환(LG 트윈스) 선발

이 큰 이유다. 스스로 정한 “최고 선수를 뽑겠다”
는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선 감독은 AG 기
간 스스로도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다. 금메달을
땄지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지
환의 병역특례혜택이 집중 조명됐다.

급기야 13일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을 부
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공무원 등의 신
분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지만, 국가대표선발 과정에서 부정청탁
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 제기다.

선 감독은 지난 4일 귀국 직후 공항에서 국가대
표 선발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겠다”
고 짧게 답한 이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
다. 정운찬 총재도 아직 선 감독과 만나거나 연락
을 취하지 않았다. 비판의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
선 감독은 서둘러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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